의뢰인은 7명의 토지 공유지분권자중의 한명인 B씨입니다.
1. 현재상황
 7명이 공유지분(각각의 구획은 설정되어 있지않고 지분만 등기부상에 표시)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건설업을 하고 있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차례 걸쳐 계약금(약10%)을 받았고 매도인 명의(공유자전원 동의서작성)로 지차체에 개발허가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계약금은 A씨와 2차계약금은 B씨가 나눠서 수령)
계약서에는 개발허가행위 득한 후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음
 토지매매와 개발허가신청까지 동의한 토지 공유자중 한 사람(A씨)이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해 매매대금을 배분하는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A씨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 전원은 등기부상의 지분에 의한 배분에 찬성하고 있음
 A씨는 1차 계약금을 수령한 당사자이고 계약당시 수령한 계약금으로 이미 등기부상 지분액을 모두 수령한 상태임
 매수인(건설업자)은 매매계약을 한 토지에 측량 및 건축설계비용, 개발허가행위에 따른 비용을 많이 지출했기에 때문에 개발허가 행위를 득한 후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음
 또한 매수인을 계약해지 보다는 매수가 원할하게 진행하되기를 원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가. A씨와 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매매계약체결시 모든 지분권자의 구두동의를 받았으나 계약체결 시 지분권자 모두가 날인한게 아니고 A씨가 대표로 인감을 날인했한 상태이고 1차 계약금은 A씨 통장으로 수령했으며 A씨는 이미 등기부상 지분 금액을 초과 수령한 상태임
 나. 개발허가행위를 득한 경우 A씨의 방해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이 불가함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 공유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님 소유권이전을 방해한 A씨의 단독책임인지?
   - A씨를 제외한 다른 지분권자는 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에 동의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에 연대책임의 조항은 없음
